
석씨원류에등장하는이
삽화는 중국 밀교의 개조
인 금강지 선사가 기우제
를 지내는 장면으로 칠구
지보살상을개안하자하늘
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판
각한 작품이다. 금강지(金
剛智 671~741)는 인도 출
신으로, 10세 때 나란타사
의 적정지(寂靜智)를 따라
출가해, 성명론(聲明槥) 법
칭론(法稱槥)을배운후20
세에 비구계를 받았다. 6
년 동안 다시 대승률(大乘
律)과 소승률, 공종(空宗)
의 <반야등론(般樎燈槥)>
<백론(百槥)> <십이문론
(十二門槥)>을 공부하고,
가비라성(迦毘榯城) 승현
(勝賢)에게서 유식학(唯識
學)을 공부했다. 그 뒤 남
인도의 용지(橛智)에게 가
서 7년 동안 밀교(密敎)의
깊은 이치를 공부했으며,
마뢰야국보타락가산에올
라 관음의 신령스러운 말
씀을 받아 중국에서 가르
침을펼것을결심했다. 개
원 8년(720)에 당나라 낙양에 들어가 대자은사(大
慈恩寺)에서 밀교를 크게 펼쳤다. 제자인 불공(不
空). 일행(一檧)과 함께 개원 11년부터 <금강정유
가중략출염송경><금강봉루각일체유가유기경>
등을 번역하고, 다시 황제의 칙명에 의해 기우(祈
雨)를행하고공주의병을낫게했다. 낙양의광복
사(廣福寺)에서 71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본
문을 살펴보면“황제는 금강지에게 조서를 내려
단을결성하여비가내리기를빌도록요청했다. 불
공구와 보살법에 의거해 그가 주석한 곳에 단을
세웠으며, 몸소칠구지보살의상을세워기일을건
립해광명을열게하고날을정해서비가오게기
원했다. 황제는일행선사를시켜살펴보게했는데
7일이 되자 불꽃같은 기운이 충충하고 하늘에는

뜬구름이없었다. 오후가되어보살상의눈썹과눈
을 열게 하니 그 즉시 서북풍이 일어나 기왓장이
날아가고 나무뿌리가 뽑히면서 무너지는 구름에
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 이에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두놀라고이상하게여겼는데단을결성했던땅
에는구멍이뚫어지고홍수가도량에쏟아져들어
왔다. 경성의 선비 선인들이 모두 금강지가 한 마
리의 용을 잡아 집을 뚫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을구경하는사람이하루에도천만명에달했
다. 이때부터 그는 널리 밀장을 부양해 만다라를
건립했는데법에근거해지어이루니모두신령한
서상이 감응됐다.”금강지의 밀장이 일행과 불공,
혜초에게전수됐으며, 신라에도전해져한국밀교
의기틀이됐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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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세워 기우제를 지내다
입단기우(檏壇祈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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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어떤부인이처음으로아들을낳고다시아들을낳고자다른부인에게물었다. “누가나로하여금다시아들을두
게하겠는가.”어떤노파가말했다. “내가능히아들을얻게해줄터이니하늘에제사하라.”부인은물었다. “그제사에
는어떤물건을써야합니까.”노파는말했다. “너의아들을죽여그피로하늘에제사하면반드시많은아들을얻을것
이다.”부인은그노파의말에따라아들을죽이려했다. 옆에있던지혜로운사람이그것을보고꾸짖었다. “아직낳지
않은아이니얻지못할수도있는데, 그를위해현재의아들을죽이려하는구나.”어리석은사람들도그와같아서아직
나지않은즐거움을위해스스로불구덩이에몸을던지고갖가지로몸을해치면서천상에나게될것이라고말한다.

아무리구하려고
해도구할수가
없네…!

이미가지고있는것을
소중히여기며살아야지!

얼마에요?

정~ 
그러시다면
갖고있는유비와관우
두장의우표와
바꿉시다!

꼭갖고싶어요~
부탁입니다!

바꾸자!
얼마나갖고싶었던
‘장비’이더냐!

에휴~
유비와관우가없으니
좀그렇네…! 안팔아~

하하하드디어네가
내손에들어왔구나!

비매품이오!
하나밖에없는거라
팔수없소!

놀부자네
오늘기분이
좋아보이는구먼!

왔! 
내가그리도애타게찾던
장비발견!

유비관우장비…
삼국지시리즈우표중에
장비가빠졌으니…!

외아들을죽인여자 <백유경(百喩經)>
비오고눈오고안개낀지리산백무동
계곡에 사는 신선들은 외입 가고 없었
다 동안거에서 풀려난 고담사 주인은
함양가시고당신없이도오는손님다
뜻하시라고 차방 아랫목에 불 지펴둔
안국사주인은부산가시고눈쌓여아
이들 슬러시같이 녹은 대웅전 마당 아

래차를세우고차방에들어뽕차를먹
었다. 차맛이안개맛이다차방의찻상
을 마주하고 우리는 무릎 걸음으로 찻
상머리 비집고 앉은 지리산을 보았다
안개가지리산을낳고있었다. 나는거
기서그만죽고싶었다

-석여공/<잘되었다>에서

안국사에서 뽕차를 먹다詩가있는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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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종합보험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합장 011-766-1001

상해질병의료비보험상담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상담

은퇴후노후설계상담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
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
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
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천도재, 기제사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접수봉행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금. 토오전10시-3시까지)

□□ 4월 방생 안내 (간월암) 
4월25일토요일오전8시출발
많은동참바랍니다.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